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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차 한-콜롬비아 자유무역협정 공동위원회 개최

- 4차 산업·디지털 전환·노동·환경 등 신규 협력 강화 방안 공유 -

- FTA 활용 촉진 등 이행 현안 논의 및 태평양동맹 준회원국 가입지지 요청 -

□산업통상자원부(장관문승욱)와 콜롬비아 상공관광부는 제3차 한-콜롬비아
자유무역협정(FTA) 공동위원회를 12월 22일(수) 화상회의로 개최

ㅇ 금번 공동위원회에서는 한-콜롬비아 FTA 산하 위원회 개최 결과를
공유하고 FTA 활용 촉진 등 이행현황을 점검하는 한편, 한국의
태평양동맹 준회원국 가입 지원 등을 논의

* 한-콜 FTA 주요경과 : ’12.6월 협상 타결, ’13.2월 서명, ’16.7.15 발효
** 공동위 개최실적 : 1차(’17.6월, 보고타), 2차(’19.10월, 서울)

< 한-콜롬비아 FTA 제3차 공동위원회 개요 >

◈ 목적 : 한-콜롬비아 FTA 이행현황 점검 및 양측 관심사항 논의
◈ 일시/장소 : ‘21.12.22(수) 08시∼10시(화상 회의)

◈ 참석자 : (한국) 산업통상자원부 이경식 자유무역협정교섭관 등 대표단
(콜롬비아) 상공관광부 ANDRÉS CÁRDENAS MUÑOZ 차관 등 대표단

□ 한-콜롬비아 FTA는 발효 6년차(‘16.7월)로, 그간 상호 호혜적인 교역
구조*를 토대로 양국 경제 협력 관계 강화에 기여

* 한국은 자동차, 철강판 등 공산품을 수출하고, 콜롬비아로부터 석탄, 커피, 원유

등 천연 자원을 주로 수입

ㅇ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도 불구하고 한국산 정밀화학제품 및 의약품의

對 콜롬비아 수출이, 콜롬비아산 커피의 국내 수입이 증가*

* ‘19년 → ’20년 품목별 교역규모(백만불) : (한) 기타정밀화학제품(3 → 45, 1,400%↑)

의약품(16 → 33, 106%↑), (콜) 커피류(103 → 112, 9%↑)

□올해는 양국 정상회담(8월) 후속 조치 일환으로 산업협력 공동위원회 등

4개의 FTA 산하 위원회*를 개최하여 양국 간 FTA 관련 협력 논의를

활발하게 전개

* 제3차 SPS위원회(’21.10.27일), 제2차 관세위원회(12.2일), 제1차 지속가능발전

협의회(12.10일), 제1차 산업협력공동위원회(12.15일) 등

ㅇ 특히, 금년 최초 개최된 “제1차 산업협력 공동위원회” 및 ”지속가능

발전 협의회“를 통해 논의된신규 분야(디지털전환‧4차산업‧노동‧환경등)의

양국 협력 확대 방안을 공유

* (제3차 SPS위원회) 농축산물 검역 관련 양측의 입장을 설명,

(제2차관세위원회) 전자 원산지증명서, 품목별 원산지기준(PSR) 변환계획 등 논의

□ 아울러, FTA 활용 수출입 기업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, 양국은 품목별

원산지 기준(PSR) 변환(HS 2012 → HS 2022) 작업을 조속히 추진하고

ㅇ 원산지 기준 변환에 따른 양국 교역 통계를 지속 교환하고 수출입

기업을 위한 “FTA 활용설명회” 등을 개최키로 함

□ 또한, 우리측은 태평양동맹(PA) 준회원국 가입을 위한 한국 정부의

그간의 노력과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음을 강조하고, 공식협상이

조속히 개최될 수 있도록 PA 의장국인 콜롬비아의 협조를 당부

□ 이경식 산업부 FTA교섭관은 “금년 다양한 산하 위원회를 통해 양국

협력 확대 방안 논의를 시작한 바, 앞으로도 그린에너지, 디지털 전환

등 새로운 분야의 양국 협력을 확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”고

밝힘

 이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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